
농업용 폐비닐 12만톤 그대로 방치
자원재생공사 , 발생량 23만8000톤 중 절반 … 처리능력 확대 절실

농업용 폐비닐의 절반 정도가 들판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따르면, 2001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업용 폐비닐은 모두 23만8000톤이며 이 가운데 12만1000

톤(51%)은 수거돼 적정 처리된 반면 나머지 11만7000톤(49%)은 불법 소각 또는 매립됐거나 방치되고 있다.

수거율이 저조한 것은 수거에 필요한 노동력에 비해 혜택이 너무 적고 불법 소각이나 매립, 방치에 대한 제재가

허술해 농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폐비닐의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금까지 수거된 농업용 폐비닐 가운데 적정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재고량이 32만8000톤에 이르며 자원재생공

사가 확보하고 있는 폐비닐의 처리능력은 2002년 폐비닐 수거목표량(12만8000톤)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생공사는 2002년부터 폐비닐의 수거와 운반에 대한 농민과 지자체, 공사의 책임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장비를 교체함으로써 폐비닐의 수거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4월 전남 나주와 경북 성주에, 10월에는 경기 안성과 충남 연기, 대구 등에 새로운 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

고 장기적으로 폐비닐 재생용품의 생산기술과 수요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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